
LA, 세탁세제 Pe rc 사용금지!
한인 세탁업계는 행정소송 채비 … ICI·Dow·PPG도 반대

로스앤젤레스가 논란을 빚어온 업소용 세제 <퍼크> 규제를 결정해 한인 세탁업계가 행정소송 등 대응책 마

련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세탁업협회(회장 하현달) 등은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카운티를 관장하는 캘리포

니아주 대기정화국(SCAQM)이 12월6일 드라이크리닝 전문세제 Perchloroethylene에 대해 공기에 유출돼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완전 추방키로 결정하고 2003년 1월1일부터 신규업소의 Perc 사용을 전

면 금지키로 하자 법적인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SCAQM의 결정은 미국 최초의 Perc 규제로 시카고와 뉴저지, 워싱턴D.C, 뉴욕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 한인업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1만5000여 한인 세탁업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게 나타나고 있다.

하현달 세탁업협회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공청회에서 관련업계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존차원에서 변호사와 숙의해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탁업계는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Perc 대신 다른 세제(탄화수소)를 쓰도록 한 규정은 과거 공해시비로 사용

이 금지된 솔벤트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기계 교체에 약 3억달러의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한편, 세탁업계와 마찬가지로 Perc 메이커인 Dow Chemical, PPG Industries는 물론 전세계 드라이크리너를

대표하는 ICI 등도 캘리포니아주 환경당국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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